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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거주지역에 대한 자부심

고향에서 살고 있는 비율, 대구/경북이 62%로 가장 높아!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‘우리나라 지방자치,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?’, 2023.11.01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 
                   2023.10.13.~10.16.) 
**4점 척도임

‣ 거주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사 결과(한국리서치)가 발표돼 
이를 살펴본다. 고향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일치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물은 결과, 응답자의 46%가 
동일하다고 응답했는데, 현 거주지가 고향과 일치하는 비율은 ‘대구/경북’이 62%로 가장 높았고, 가장 낮
은 지역은 ‘인천/경기’로 34%로 나타났다. 인천/경기 주민의 나머지 66%, 3명 중 2명은 타 지역에서 유입
된 인구인 셈이다. 

[그림] 고향과 현 거주지역 동일 여부 (%)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‘우리나라 지방자치,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?’, 2023.11.01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 
                   2023.10.13.~10.16.)

‣ 현재 거주지역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(매우+대체로 자부심 있음)를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60%
가 거주지역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응답했는데, ‘광주/전라’(68%), ‘서울’(67%), ‘부산/울산/경남’(64%)이 
평균인 60%를 웃돌며 상대적으로 높은 자부심을 보였다. 반면 ‘인천/경기’ 지역 주민의 자부심이 가장 떨
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◎ 거주지역 자부심, ‘광주/전라’ 가장 높고 ‘인천/경기’ 가장 낮아!

[그림] 현재 거주지역 자부심 (‘자부심 있다’** 비율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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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‘우리나라 지방자치,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?’, 2023.11.01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
                   2023.10.13.~10.16.) 
**4점 척도임

‣ 현 거주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 출신 주민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. 그 결과, 10명 중 7
명(69%) 정도는 ‘잘 어울린다’(매우+대체로)고 응답해 대체로 주민들이 특별한 배타성 없이 개방적이고, 
수용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‣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임(운동/취미/학습 동호회, 향우회 등)의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‘현재 활동하
고 있다’고 응답한 주민이 14%에 불과했고, ‘한 번도 활동한 적 없다’는 10명 중 6명(59%)에 달했다. 거주
자들의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.

[그림] 현재 거주지역 주민들의 
          다른 지역 출신 주민과 어울림 정도**  

◎ 거주지역 기반 모임 활동률, 14%에 불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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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현재 거주지역 기반 모임 활동 여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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